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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대한항공이 보스톤 직항을 비수기인 11월 달

에도 계속 운항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

라 11월에도 미국내 타 도시 경유없이 한국

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9월 보스톤 운항을 재개

하면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임시 중단 가

능성을 밝혔으며 당초에는 10월 말로 중단할

예정이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11월 달

한국행 직항 티켓을 판매하지 않았었다. 

대한항공의 보스톤 직항을 계속 이어준 것

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줄은 승객이 아닌 랍스

터 화물이다. 

대한항공 윤영 보스톤지점장은 “평소 하

루 5-7톤 정도의 랍스터가 운송됐지만 현재

는 15-18톤의 랍스터가 한국으로 직송되고

있다. 이 랍스터의 주 소비처는 대만과 홍콩

등”이라고 밝혔다.

부양책 없는 미 경제 침몰, 생존의 기로

랍스터 덕에…대한항공
운항 임시중단 없다

대한항공 10월 말 임시 중단 않기로 
랍스터 화물 폭증으로 계속 운항 결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선

거를 한달 앞둔 미국은 만연한 실업과 사업

체 폐쇄 등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

정치는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부양

책 타협에 실패해 실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

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7일 미국내 진보, 보수 경제

학자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 같은 지원

책의 지연은 미 경제에 아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미경제를 지탱하게 만들었던 지난

3월 케어스법 하에 추가실업급여 혜택, PPP,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은 ▶▶8면으로 계속

진보보수 경제학자, 트럼프 부양책 협상 중단 뼈아픈 실책 될 것 
경제 부양필요했던 시기는 이미 2달 전, 즉각적인 부양안 필요 이구동성 

제롬 파월 연방준비은행 의장은 “너무 적은 지원규모는 미세한 회복만 창출할 것이며 각 가정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며 부양책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다

▶▶2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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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

자 = 김경원 전 보스톤 한인회(현 매

사추세츠 한인회) 회장이 세계한인

의날 유공정부포상자로 선정돼 대

통령 표창을 수상한다. 

외교부가 10월 5일 외교부 홈페이

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린 최종 명

단에 따르면 김경원 회장은 총 90명

의 유공포상자 중의 한명으로 선정

됐다. 외교부의 명단에 따르면 김

전회장은 커네티컷을 제외한 뉴잉

글랜드 지역에서 유일한 수상자다. 

외교부는 지난 7월20일부터 8월4

일까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에 후보자 명단을 올리며 공개검증

을 거쳤으며 최종 8명을 탈락시키

고 90명 최종 명단과 훈격을 확정했

다.

경경원 전 회장은 미국태권도교

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미주

최초로 태권도를 공교육으로 정립

시켰다. 자원봉사로 시작해 2007년

스프링필드와 치코피 등 2개 시에

서 태권도를 정규과목으로 채택시

켰다. 이후 미국 태권도교육재단을

설립하여 100여개 공립 초등학교에

태권도를 도입시키는 등 공립학교

에 태권도를 보급해왔다

1990년 초반부터 10여년 간 미국

태권도 대표팀 코치를 맡아 올림픽

출전 선수들을 훈련시켰고 지난해

에는 재미대한골프협회 소속 대표

선수들을 이끌고 전국체전에 참가

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공로를 인정받아 재

외유공동포 국무총리상을 수상했

으며 올해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

게 됐다. 

한편,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하기

환 LA한인상공회의소 이사가 수훈

한다. 하 이사는 30여년 간 LA한인

상공회의소 회장,한인회 회장, 코리

아타운경찰후원회 이사장, 윌셔센

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동포사회 발전에 공헌

했다. 1992년 LA 폭동 당시엔 연병

의 긴급 보조자금 수억불이 폭동피

해 한인들에게 지원되도록 노력했

다.

editor@bostonkorea.com

김경원 전 한인회장 대통령 표창 수상 

대만과 홍콩의 경우 코로나 바이

러스로 직항노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가장 빠른 랍스터의 수입은

직항을 운영하는 대한항공을 통해

한국을 경유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

으로 풀이된다. 

editor@bostonkorea.com

랍스터 덕에…대한항공 운항 임시중단 없다

세계 한인의날 유공 정부포상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달 11일 돌진차량에 들이

받쳐 영업을 중단했던 벌링턴 소

재 뉴장수 갈비(대표 이은규) 레

스토랑이 한달 만인 6일부터 정

상영업에 들어간다. 

뉴장수갈비의 이은규 대표는

“벌링턴 시로부터 모든 인스팩

션을 마치고 약 한달여만에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뉴장수 갈비는 지난달 11일 한

시니어가 운전하던 수바루차량

이 문옆 유리창 벽을 뚫고 절반이

박히는 사고를 당해 문을 닫았었

다. 

뉴장수갈비는 260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에 위치

해 있으며 전화는 781-272-3787

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돌진 차량으로 문닫았던 뉴장수갈비 정상 영업 

김경원 전 보스톤 한인회(현 매사추세츠 한인회) 회장

▶▶1면에 이어서

벌링턴 소재 뉴장수 갈비(대표 이은규) 레스토랑이 한달 만인 6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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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발레 '넛크랙커'온라인으로, 실제공연 내년 5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3월 이후 발레 공연을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했던 보스톤발레

단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넛크

래커를 안방 TV와 컴퓨터 화면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다. 

보스톤발레단은 이번 시즌을 3

가지 주요 요소로 나눠서 시작한다

. 보스톤발레단은 넛크래커 11월 28

일 NBC보스톤을 통해 방영하며

NECN과 텔레문도에서 추가로 방

연한다. 또한 보스톤발레 웹사이트

에서 무료로 2019년 드레스 리허설

을 편집해 무료로 상영한다. 

이번 안방 방영 및 온라인 방영

은 보스톤발레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더 많은

발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

다는 계산이다. 

또한 보스톤발레단은 사상 처음

으로 BB@yourhome 버츄얼 시즌

을 시작한다. 유료 프로그램인 이

프로그램은 보스톤발레단이 스튜

디어에서 새롭게 촬영한 6가지 프

로그램을 선보이게 된다. 

무용수들은 9월 21일부터 10명

이하의 그룹으로 연습을 시작했다

. 온라인 시즌은 11월 19-29일에 “

프로스티 엘레먼츠(Forsythe El-

ements)”,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12월 17일부터 27일까지 넛크래커

와 “더 기프트(The Gift)”를 방

영한다. 

2021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Look Back, Focus Forward”

(Jan. 21-31), “Celebrating Jorma

Elo” (Feb. 25-March 7), “The

Art of Classical Ballet” (March

25-April 4), and “Process &

Progress” (April 15-25) 등 4개 프

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보스톤발레는 내년 5월부터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직접 공연을 계

획하고 있다. 이 공연들은 중간 휴

식시간 없는 단축된 발레 공연이다

. 5월 6일에서 16일에는 “오프더차

트(Off the chart)”를 5월 20일부

터 30일까지는 “코레오그래퍼

(ChoreograpHER)”를 공연한다. 

한편, 보스톤발레는 지난 9월 21

일자로 이선우, 이수빈씨 두 무용

수를 세컨드솔로이스트(Second

Soloist)로 승격한다고 밝혔다. 현

재 보스톤 발레에는 한서혜, 채지

영씨가 수석무용수(Principal

Dancer)로 활약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안방서 넛크래커 감상, 11월온라인 유료 공연시작
이선우, 이수빈씨 세컨드 솔로이스트로 승격 

(위)이선우, (아래)이수빈

넛크래커의 장면들, 맨위 한서혜 수석무용수가 폴 크레익과 함께 춤추는 모습도 보인다. (사진= Liza
Voll, 보스톤발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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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철 민주포럼 대표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 강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

회(회장 한선우)는 최광철 미주민주

참여포럼(KAPAC) 대표를 초청, 10

월 17일 온라인 통일 강연회를 개최

한다. 

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강연회는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

외교”라는 제목으로 10월 17일 오

후 8시(미동부시간)에 zoom을 통하

여 개최된다. 평통 측은 “K방역, K

팝 등 코리안 파워에 세계적으로 이

목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

번 강연에 한인들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APAC 대표이자 민주평통자문

회의 운영위원인 최광철 대표는 경

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오

클라호마 주립대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쳤다. 최근에는 미국 의

회 하원 외교위원회의 한반도 종전

선언 채택을 이끌었고 한인 사회 모

금을 통해 공공기관에 의료 마스크

를 지원했다. 또한 북한 의료품 지원

모금으로 7만불을 유니세프에 전달

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통일

의 가치를 미주 동포들에게 심어주

고자 활발한 공공외교활동을 펼치

고 있다.  

최강철 KAP C대표 초청 강연회

일시-10월 17일 토요일 오후 8시 (

미 동부시간)

주제- 디아스포라 평화 공공외교

Zoom 강연 접속 정보

Zoom Meeting ID: 861 0297 1313

Passcode: Bostonnuac

https://us02web.zoom.us/j/861029

71313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미주한인유권자연대

(KAGC)는 미국내 한인 유권자

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

해 ‘50개주 유권자 가이드’온

라인 페이지를 만들어 유권자들

이 필요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한인들은 미주한인유권자연

대 (KAGC) 웹 사 이 트

https://kagc.us에  접 속 해

Election Guide 메뉴를 클릭하

면 미전역 50개 주 전체에 대한

유권자 투표 참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어가 불편한 한인들

은 오른쪽 상단의 한글을 누르

면 한글로 페이지를 볼 수 있다. 

이 안내에서는 유권자 등록

방법, 투표 방법, 2020년 본선거

투표 대상 직책 및 내용, 한국어

지원 여부 등 선거관련 주요정

보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 때

문에 확장되거나 변동된 우편투

표 관련 신청 방법 및 투표용지

제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 주 별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는 선거 관련 자

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

별로 정리되어 있다. 

문의는 홈페이의 이메일 또는

전화(202-450-4252)로 할 수 있

다. 

bostonkorean@hotmail.com

미국 선거에 대해 한국어로
알려드립니다

10월 17일 온라인 줌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미주한인유권자연대 한인 유권자 가이드 



종합The Boston Korea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5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제휴업체 l 연합뉴스 l 미신협 회원사 l 세한언 회원사

옆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하버드 감염병학자, 올 겨울 코로나바이러스 폭증 할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미국이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를 꺾지 않는 경우 올 겨울에

는 “완벽하고 가혹한 폭풍”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하버드 감염병학자

가 경고했다. 

하버드 감염병리학 교수이자 하버

드 공중보건대학 감염병역학센터의

핵심 회원인 마이클 미나 박사는 겨

울철에 감염 “폭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나박사는 트윗을 통해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며 지금 바이러스 확

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완벽하

고 가혹한 폭증으로 들어가게 될 것

”이라고 경고하고 “우리는 현재

겨울철 (호흡기질환)바이러스의 시

즌성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지

적했다. 

미나 박사는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가 여름에도 확산세를 멈추지 않았

다는 사실에서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을철과 겨울철에 더욱 강화되는

바이러스라는 점을 간과하는 잘못된

교훈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

했다. 

미나 박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오이며 실수”가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름철 코로나바이러

스 확산을 경험하고 ‘시즌을 타지

않는 바이러스’로 잘못받아 들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모든 증거들

은 다른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며

“여름철의 확산은 감염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겨울철이 되

면 대량 확산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좀더 겨울철을 대비했

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바이러스

가 가장 약화됐을 시간에 바이러스

의 확산의 여지를 주었다”고 아쉬

워했다. 

내년 1월까지 미국내에서 363,000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한 워싱

턴대학(UW)의 보건수량평가연구

소(IHME)는 바이러스가 시즌을 타

며 11월말과 12월 대량 사망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남반구의 바이러스 경향을 탐구

했을 때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남

부, 사우스 아프리카 등은 겨울철 인

구 이동, 검사, 마스크 착용 수즌을

감안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큰 감염

확산세를 경험했다.”고 이 연구소

는 지난달 밝혔었다. 

연구소는 아울러 “코로나바이러

스 전염율과 시즌성 폐렴과의 강력

한 통계적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

했다고 밝혔다. 

미 국립 감염병 및 알레르기 연구

소장 파우치 박사도 “이번 늦가을

겨울철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는

경우 사망자가 30만명에서 4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플루와 코로나바

이러스가 겨울철에 가장 극성을 부

리는지 여부를 말하기는 너무 이르

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

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코로

나바이러스 확진자가 2일 연속

700명을 넘어서며 재확산의 우

려를 낳고 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의 2일 발

표에 따르면 2일 양성 확진자는

753명으로 지난 5월 25일 이래

최고 수치를 보였다 누적 확진

자는 13만1천214명으로 집계됐

다. 사망자는 10 명이 발생, 누

적 사망자는 9,275명이었다. 

특히 10월 들어 양일간 700명

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1% 이하를 밑돌았던 7

일 평균 양성확진자율은 1.1%

로 고개를 들었다. 특히 1일 양

성확진율은 4.9%로 치솟으면

서 2차 감염 확산 가능성을 우

려케 만들고 있다 

10월 2일 하룻동안 총 21,451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주

내 누적 검사 횟수는 2백20명에

달한다. 

다만 3일 평균 병원 입원환자

수는 439명에서 432명으로 다소

줄었다. 비상 병동을 가동 중인

병원은 3개로 다시 낮아졌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2일 753명 
확진자 근래들어 최고 

코로나바이러스, 겨울되면 시즌맞아 더욱 왕성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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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발급 대폭 제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노동부와 국토부는 6일 전문직

취업비자의 제한을 목표로 새로운 규

정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해외에서의

H-1B비자 발급을 12월까지 제한한

바 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일련의 비자 제

한 조치는 미국으로의 합법적인 이민

을 막아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초래된 높은 실업을 줄이고자 한 것

으로 풀이된다고 CNN는 보도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은

“우리는 경제 안보가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 시대에 살고 있

다. 간단히 말해 경제 안보가 국토 안

보다. 이에 대응해 법의 범위안에서

미국인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

할 수 있도록 모둔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 스캘리아 노동부 장관은 또

성명서를 통해 노동부는 “(미노동

자)임금보호를 강화하고 비자사기를

방지하며 저렴한 외국 노동 인력으로

미국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문직 취업비자 규정 변경은

“전문 직업(specialty occupation)”

의 정의를 좁힘으로서 국토안보부가

작업장 실사를 통한 전문직 취업비자

규정 준수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기존 미 근로자들을 불

리하게 만드는 임금 책정 방법도 개

혁할 방침이다. 

국토안보부는 신규 규정은 “실존

하는 회사가 실존하는 직원들에게 실

제적인 고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종 허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에 들어갈 것

이라고 밝혔다. 

전문직 취업비자 인력을 주로 사용

해 온 주요 하이테크 회사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방침에 반달하

고 나섰다. 

사라 피어스 이면정책연구소 정책

분석가는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의 개

선이 필요하지만 심각한 쿼타의 축소

는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1B 비자로 인한 미 근로자들

의 일자리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분명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

를 전문직 취업비자에 의존하는 회사

들에게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

서는 안된다. 이는 전문직 인력뿐만

아니라 그 인력으로 혜택을 보는 회

사와 미 경제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H-1B 전문직비자 프로

그램 제한 규정의 실제적 실행여부도

의문이다. 대선을 1달 여 앞둔 상태에

다 지난 수수료 인상처럼 각종 소송

으로 인해 실행여부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

부의 대선용 구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비자 사기 방지가 주요 목표, 실사 강화도 
대선 1달 앞두고 실행 가능성 의문, 선거용인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하버드 대학이 매더하우스

에 기숙하고 있는 3명의 1학년 신

입생들이 3명 이상의 다른 친구들

을 불러 들여 파티를 벌인 것이 발

각돼 집으로 쫓겨났다. 

하버드 크림슨의 4일 보도에 따

르면 이번 학생들의 정학은 거주

협약 위반을 위유로 내려진 첫번

째 징계다. 

하버드대 대변인 레이첼 데인

대변인은 이메일을 통해 이들 징

계 학생들의 처분과 징계수위에

대해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크림슨은 모든 수업이 온라인

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캠퍼

스에서 집으로 쫓겨난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계

속할 수 있다. 하버드는 이 학생들

에게 살았던 기간 동안만의 기숙

사비를 부과했다. 

이 같은 하버드의 징계는 정학

처분을 통해 온라인 수업마저 금

지한 노스이스턴의 징계에 비하

면 수위가 가벼운 축에 속한다. 

하버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

생들 중 25%는 학교의 사회적 거

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겠다

는 “사회 협약”에 서명했었다. 

대학은 학생 자원봉자사, 교수

진, 그리고 교직원들로 구성된 커

뮤니티 카운슬을 구성해 협약을

집행하고 위반자들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이 카운슬은 위반의 경중에 따

라 위반 없음, 경고, 교육, 기숙사

방출 4개 벌칙 중 하나를 선택한다

. 

하버드 자신 신고 집계에 따르

면 아직 하버드의 감염 케이스는

그리 높지 않다.하버드 크림슨에

따르면 6월 1일 이래 하버드 학생

21,669명 지금까지 9명이 양성확진

판정을 받았다. 

hsb@bostonkorea.com

하버드 파티벌인 3명 학생 
집으로 돌려보내 

하버드대 기숙사 매더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3명의 1학년 신입생들이 3명 이상의 다른 친구들을
불러 들여 파티를 벌인 것이 발각돼 집으로 쫓겨났다노동부와 국토부는 6일 전문직 취업비자의 제한을 목표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올해 초 H-1B비자 발급을 12월까지 제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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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지원법안 협상 중단 지시, 주식 폭락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트

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측의 협상 대표인 스티

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낸시 펠로시 하원의

장과의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 법안을 11

월 선거 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연속 트윗을 통해 펠로시 의

장이 “진실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주지사들이 운영하는 주들을 “구제

”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트윗을 통해 “나는 대표단에게 선거

후까지 협상 중단을 지시했다. 내가 승리한

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과 스몰비

지니스에 집중한 초대형 경기부양법안을 통

과시킬 것”이라고 특유의 어법으로 발표했

다. 

그의 이 같은 트윗은 얼마 전 그의 트윗과

완전히 반대된다. 불과 3일전 그는 양당의 지

도부가 협상을 마무리해 선거일인 11월 3일

전까지 서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장했었

다. 

그는 월터 리드 군병원에 입원한 다음날 그

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은 부양안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다. 함께 협상해 타결해달라

”고 트윗했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통령이 팬데믹으로

경제와 공중보건에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부양안을 거부했다며 즉각 비

난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백악관을 “완전한

혼란상태”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 같

은 태도 변화는 대통령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케빈 맥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그리고 스티븐 므누신 장관과 협상

진전상황에 대해 통화한 후 일어났다. 

특히 대규모 부양안에 반대하고 있는 맥코

넬과 맥카시의 의견이 반영됐으며 또 공화당

의원들이 므누신 장관이 너무 많이 양보한다

며 불신을 제기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고 더힐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뒤집으면서

11월 3일 전에 경기부양책을 미국민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선거 승리 후 커다란 지원

법안을 약속하는 것으로 선거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그의 이 같은 전략이 아주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수백만명이 실업상태

이고 수십만의 사업체들이 폐업위기에 있으

며, 이미 경제를 재개한 곳에서도 미국인들

은 식당, 극장,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

고 있는 실정이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6일 아침 만약 의회

가 신속하게 경제 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경

우 미 경제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타격은 엄

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 같은 파월 의장의 지

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협상에 임하고 있었다

. 그러나 갑작스런 트럼프의 협상중단 지시

로 인해 주식 시장는 폭락세로 급변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최근 지속적

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을 논의해 오

던 펠로시 하원의장과 므누신 장관 모두를 놀

라게 했다고 더힐은 지적했다. 펠로시와 므

누신은 협상에 많은 진전을 이뤄가고 있으며

민주당 측이 제안한 것에 대한 답을 기다리

고 있던 중이었다고 의원들을 알고 있었다. 

트럼프의 이번 트윗은 하나의 협상전술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갑자기 취소

하겠다고 발표했던 전례가 있으며 자신의 생

각을 언제든지 쉽게 뒤집는 경우가 다수 있

었다.                            hsb@bostonkorea.com

절실한 도움 필요한 미국 경제에 치명타 가할 듯 
상승세의 주식시장 급락 불러와 
트럼프 특유의 협상 전술일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측의 협상 대표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의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 법
안을 11월 선거 후까지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지속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법안을 논의해 오던 펠로시 하원의장과 므누신 장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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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책 없는 미 경제 침몰, 생존의 기로
거의 모두 소진돼 미국 가정들과

사업체들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선거 후까지 부양책 협상 중단을

선언한 지금 부양책은 최소한 한

달 또는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하

는 상황이 됐다. 

이미 많은 무급휴직은 영구 실

업으로 변경됐다. 디즈니와 올스

테이트 등과 같은 대형회사들은

새로운 해고를 시작했다. 호텔업

계는 수천 호텔의 폐쇄를 경고하

고 있으며 수십만 스몰비지니스들

은 사업을 폐업해야 하는지 고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케팅 플랫

폼 웜플리(Womply)의 자료에 다

르면 지난 8월말까지 미국내에서

7개업체 중에 1업체가 폐업했으며

총 85만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경제학자들은 의회가 즉각적으

로 근로자들, 각종 규모의 사업체,

주 및 지방정부에게 자금을 지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념 성향

에 따라 지원 규모에 대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상 모든 경제학자들

은 1조달러에서 2조달러 사이의

경기부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 선

언 후 항공사 지원 및 개인부양수

표 등 각개 지원책에 대해서는 가

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스티븐 므

누신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7

일 두차례 항공사 단독지원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펠로시 의장은

단독안을 거부했다. 이 같은 제한

적 단독 법안들은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수치에 비해 턱없이 모자

라거나 통과 전망도 툴투명하다. 

캐런 다이낸 하버드 경제학자이

자 오바마 행정부 재무무 관료는

“부양책 지연은 (미 경제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둘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한다. 조만간 임계점

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랜 허버드 컬럼비아대 교수이

자 조지 부시 대통령시절 경제자

문위원장은 즉각적인 개인 사업체

그리고 지방정부를 돕는데 1조달

러가 필요하다며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7일 정부

가 대형 지원책을 사용해야 하며

적절한 지원이 없이는 경제를 위

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너무 적은 지원규모는 미세한 회

복만 창출할 것이며 각 가정에 불

필요한 어려움을 안길 것”이라는

그는 “시간이 지나며 가게 부채,

사업체 도산이 증가하며 경제의

생산성에도 타격을 가하게 된다”

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즉각적인 도움을 요

청하고 나섰다. 부양책 없이는 거

의 모든 산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

이라는 것이다. 애플, 월마트 등 미

대기업 대표들의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6일 “미국내 전

역은 (경제) 하향 곡선 직전에 놓

여 있으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육관, 살롱 등의 프렌차이즈

소유주들을 대표하는 워싱턴 소재

국제프렌차이즈협회 매튜 홀러대

정부 및 공공관계 수석 부사장은

부양책이 없는 경우 올 겨울 3만 6

천 프렌차이즈사업체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직 근로자들도 점차 큰 압력

을 받고 있다. 에머코어 ISI의 경

제학자 어니 테데스키 씨는 실업

급여를 통해 저축했던 실업자들은

이번 달 정도면 저축액이 바닥날

것이며 집세 납부와 식료품 구입

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추

정했다. 부양안이 없는 경우 미 경

제는 내년 말 부양안이 예정대로

진행했던 것보다 4백만이나 더 일

자리를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미 정가의 협상 교착상태

는 지난 3월달과 대비되는 상황이

다. 당시 의회는 재빠르게 부양안

을 마련했으며 지금껏 성공적이었

다. 가계는 다시 소비를 시작했고

회사들은 재고용했다. 15%에 달

하던 실업률은 7.9%로 줄어들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 프로그램

은 지난 여름으로 종료됐으며 최

근들어 경제적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부양안이 늦

어질수록 이 같은 모멘텀의 하락

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은 9월 추가 부

양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7일 “부양안이 없는 경우 4분기

경제 하락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

씬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

다. 

정치권은 경기부양안의 규모와

범위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규모는 중요

지 않으며 얼마나 빨리 어느 분야

에 지원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

했다. 

제이슨 퍼맨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은 “언제 돈이 필

요하냐구?. 답은 2달 전이었다”

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약 1백60만명의 호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있으며 3만8천 호텔이 문을 닫게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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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등’, ‘라운드숄더’, ‘거북목’이

라는 단어를 들으시면서, 

‘어, 저거 내 얘기인데?’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전 어렸을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등이 굽었

다, 어깨좀 펴라.. 등의 지적을 많이 받곤 했는데

요,  그땐 잔소리같이 흘려들었던 말을 지금 제가

제 학생들과 또 제 아이들에게 하고 있더라구요

^ .̂ 평소 바른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을 통해 너무

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잔소리에서만 그치지 않도록

어떻게 자세를 고치고 지금부터 바른습관을 들

일 수 있는지 친절하고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려

고 해요.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9min Healing Yoga

stretches for Rounded Shoulders / 라운드숄도 교

정에 좋은 요가를 찾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자

세외에도 간단하고 쉽게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에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 –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

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필라

테스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첫번째로 배울 동작은 Hands To Back입니다

. 

STEP 1. : 앉은자세에서 두손을 주먹쥐어 등뒤

로 가져갑니다.

STEP 2. : 두 주먹이 서로 등뒤에서 만났다면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좀더 위로 올려봅니다.

POINT! :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주

의하시고, 복부와 갈비뼈를 등쪽으로 끌어당긴

상태에서 가슴을 활짝펴주세요.

STEP 3. : 뒤의 견갑골 두개가 서로 가까워지

는 것을 느끼며 깊게 호흡하며 5회 반복후, 천천

히 손을 풀고 휴식합니다.

두번째는 Hands to Sky 입니다.

*첫번째 동작에서 웜업이 충분히 된 후, 진행

합니다. 

STEP 1. : 손을 뒤에서 깍지끼고 천천히 상체

를 앞으로 보내며 손을 천정쪽으로 보냅니다. 

STEP 2. : 날개뼈를 서로 조인상태로 손을 올

려 길게 3-5호흡해주세요.

POINT! : 목의 긴장을 풀고 진행해주세요. 이

마가 바닥에 닫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없어요!

자주 반복하다보면 조금씩 어깨가 열리고 좀더

가깝게 내려갈 수 있을 거에요.

세번째 자세는 Bow Pose 변형 입니다. 

STEP 1. : 네발기기자세에서 오른발을 옆으로

보내고 왼다리를 뒤로 뻗어줍니다. 

STEP 2. : 천천히 왼다리를 접어 왼손으로 발

을 잡고 가슴을 열어주세요. 

POINT! : 배를 등쪽으로 당겨 허리를 보호한

상태에서 상체가 시원하게 열릴 수 있도록 스트

레칭해줍니다.

STEP 3. : 시선은 바닥, 옆 혹은 천정위 다 상관

없습니다. 목이 편한 자리에 두시고 길게 3-5 호

흡 진행해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앞서 소개해드린대로 Rounded Shoulder? 9분

라운드숄더 교정 스트레치 영상보시며 매일 따

라해주시면, 컴퓨터작업, 혹은 부엌 가사 일등으

로 굽어진 내 어깨가 조금씩 열려, 처음엔 딱딱했

던 어깨가 매일 1주만해도 훨씬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거에요. 여러분 모두가 굽은등, 말

린 어깨에서 졸업하는 그 날까지 요가쏭은 더 열

심히 칼럼과 유튜브영상을 나눌게요. 가슴 쫙 펴

고 오늘하루도 화이팅하세요!!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

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

beToYogasong

요가쏭의 5분요가 

라운드숄더(굽은어깨)를 위한 요가스트레칭



10 The Boston Korea2020년 10월 9일 금요일 광고



The Boston Korea 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종합 11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지난 6주 연속 감소하던 모기

지 페이먼트 유예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통계분석기업 블랙나이

트(Black Knight)의 최근 집계 결

과 지난주(9월 29일 마감 기준) 모기

지 유예 비율이 전주 대비 2만 1000

건 증가하며 6주간 이어오던 감소

세를 마감했다.

이로써 미국의 모기지 유예 비율

은 약 360만건으로 전체 모기지의

약 6.8%를 차지했다. 이를 금액으

로 환산할 경우 약 7510억달러에 달

한다. 단 이번 집계는 전월 (8월 25

일 기준, 전체 7.4%에 해당하는 390

만건) 대비로는 0.6%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모기지 업체 관계자들은 “코로

나 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여전하고

실업률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9월말로 만료 예정인 유예 케이스

가 80만건을 넘고 10월과 11월에도

유사한 수의 유예 기간이 끝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이들 케이

스가 연장에 실패한다면 차압건수

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

고 예상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국책 모기지 기

관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대출 유

예비율이 4.7%로, FHA나 군인대

출의 11.2%와 일반 금융기관 모기

지의 7.3%를 크게 밑돌았다.

hsb@bostonkorea.com

모기지 연체 비율 높아졌다
전체의 6.8%, 7510억달러 규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군 병원에 사흘 동안 입원

하고, 이동할 때는 헬기로. 여러

차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코로나19) 검사와 산소 보충

치료, 스테로이드제 복용, 실험 단

계인 항체 치료 까지 비용은 얼마

나 될까.

"코로나19를 두려워말라"고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적용된 각종 코로나바이러스 치

료비용을 뉴욕타임스는 7일 일반

인이 치료받았을 때 비용을 뉴욕

타임스(NYT)가 7일 추산했다. 

뉴욕타임스는 대통령이 아닌

평범한 미국인이 미국의 의료 체

계에서 이런 의료적 혜택을 누리

려면 10만달러가 넘게 들 수 있다

고 밝혔다. 

의료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 '

페어헬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60

세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및

치료 비용의 중간값은 6만1천912

달러에 이른다. 입원비 외에 응급

실 진료비, 병원에서 처방하는 각

종 약값 등이 모두 포함된 비용이

다.

보험 가입자라면 이런 비용을 3

만1천575달러까지 낮출 수 있지

만, 비보험 환자는 입원·치료비

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

특히 장기간 입원하는 상위

25%의 환자가 내는 각종 비용은

무려 19만3천149달러까지 치솟는

다고 NYT가 지적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

한 의료적 처우를 받는다면 응급

헬기 탑승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

미국에서 '에어 앰뷸런스' 비용

의 중간값은 3만8천770달러로, 보

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2만1천698

달러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왕복으로 탑승하려면 4만달러이

상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용한 구체

적인 치료제 가격을 따로 계산해

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나온다.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는 민간 의료

보험 가입자의 경우 3천120달러

가 든다.

리제네론이 개발한 항체 치료

제는 아직 임상시험 단계여서 가

격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종류의 단일 클론 항체치료제 가

격이 수천달러에 이른다는 점에

서 이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 미국인들에게 또 두려운

것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이

다.

미국의 보험사는 의사가 '코로

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처방하는

경우에만 진단검사 비용을 보전

한다. 직장 내 필요 등 다른 이유

로 검사를 받으려면 전액 본인 부

담이라는 뜻이다. 단 매사추세츠

의 경우 고위험 타운에 설치된 진

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

다. 

통상 미국의 코로나19 검사비

는 100달러이지만, 텍사스주의 한

드라이브스루 검사장에서는 비보

험자에게 6천408달러까지 청구한

사례가 있다고 NYT가 전했다.

※이 기사는 연합뉴스의 기사

를 바탕으로 재작성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일반인이 트럼프 같은 치료받으면
1억원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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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 등 미국내전역서 입원환자 증가 시작…

하루 신규환자 4만4천명으로 8월후 최고치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위스콘신주가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

로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하자 야전

병원을 열기로 하는 등 미국에서 코

로나바이러스 가 재확산하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는 7일(현지시간)

코로나19 입원 환자 급증에 따라 야

전병원을 개원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이날 신규 코

로나19 입원 환자가 141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다.

에버스 주지사는 "우리는 분명히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

만 불행히도 오늘 위스콘신주는 훨

씬 절박한 지점에 있고 우리의 의료

보장 체계는 (환자를) 감당할 수 없

는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다른 주에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

지 않다는 말들이 나온다.

유타주 스펜서 콕스 부주지사는

트위터에 "입원 환자가 치솟으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

특히 인력이 그렇다"면서 "유타주도

(위스콘신주보다) 감염 비율에서 크

게 뒤처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스콘

신주의 발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

는 경고장이 돼야 한다"고 썼다.

몬태나·네브래스카·노스다코

타·오클라호마·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주에서도 최근 입원 환자

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

르면 미 전역의 입원 환자 수도 최근

상승하기 시작했다.

CNN은 또 미 존스홉킨스대학 통

계를 인용해 미국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4만4천명을 넘기면

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

했다.

중서부와 북동부를 중심으로 25

개 주에서 최근 1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가 그 전주와 견줘 증가

했고, 감소한 곳은 앨라배마·하와

이주 등 2곳뿐이었다.

독감철인 가을·겨울로 접어들면

서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

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형국이다

트럼프 "경기부양협상 재개"

(워싱턴=연합뉴스) 강건택  특

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통령은 8일 민주당과 경기부양

책 협상을 재개했다면서 생산적

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팀에 부양책 협상을 대선

이후까지 중단하라고 6일 지시

한 지 이틀 만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

령은 이날 폭스 비즈니스 네트

워크와 인터뷰에서 이틀 전에는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아 중단했

지만 재개했다면서 "우리는 매

우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돌아왔고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며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안건과 관련, "우리

는 항공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

고 항공사보다 더 큰 합의에 관

해 논의하고 있다"며 항공산업

지원을 포함해 국민 1인당 1천

200달러 지급과 다른 것들에 관

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중단을 지시한 뒤 증시가 급락

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조차 반발

하자 트윗을 통해 의회가 항공

산업 지원책을 승인해야 하며

자신은 전 국민 1천200달러 지급

방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물러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면

두 달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바이든 후보에게 밀린다는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 여론조사들을 믿지 않는

다"며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다시 확산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위스콘신주는 야전병원 열기로

코로나진단검사를실시하고있는모습. 미전역에서코로나바이러스가다시확산되고있다

.이런 재확산에 맞서 주지사·시장

등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 강화를 주문했던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는 추가로 마스

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30일 연장했

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섀스타카운

티는 한 복음주의교파 대학에서 160

명이 넘는 학생·교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경제 재가동 계획

을 후퇴시켜 술집 등 비(非)필수 실

내 영업장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이런 규제 강화에 대한 반발도 일

고 있다. 코로나19 집단발병 지역이

나타나자 학교와 필수 사업장·점포

를 문 닫게 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

임을 10명 이내로 제한한 뉴욕주에

서는 정통파 유대교 교인들이 뉴욕

시 브루클린에서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고 이틀 연속으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사회

적 거리 두기도 하지 않았다.

존스홉킨스대는 이날 미국의 코로

나19 확진자 수를 757만173명, 사망자

수를 21만2천237명으로 각각 집계했

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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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배송용 전기승합차 공개
2022년부터 실전 투입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디즈니

랜드 재개장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를 고려해 디즈니랜드 폐쇄를 유지

하겠다고 하자 디즈니랜드 운영사

인 월트디즈니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8일 미 연

예매체 데드라인 등이 보도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

견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에는 대형 놀이공원의 문을 다시

열 수 없다면서 "테마파크 재개장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내놓

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우리는 건강을 최

우선으로 하는 체계를 따를 것이고,

이를 고수할 것"이라며 "그것이 주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디즈니는 캘리포니아 주 정

부의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

력히 반발했다.

패멀라 하이멀 디즈니 최고의료

관리자(CMO)는 성명에서 "디즈니

랜드 재개장이 '건강 우선' 접근법에

배치된다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

다.

그는 "디즈니의 보건 역량은 입증

이 됐고, 우리가 운영하는 전 세계의

다른 놀이 공원들은 문을 다시 여는

것이 허락됐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놀이공원 협회도 성

명을 내고 "테마파크 재개장을 서두

르지 않겠다는 주지사의 접근법이

많은 기업과 직원들의 생계를 망치

고 있다"고 비판했다.

디즈니는 지난 3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테마파크 가

동을 중단했으나 코로나 봉쇄령이

풀리면서 현재 입장객 수 제한, 마스

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적용해 디

즈니랜드를 제외한 놀이공원 대부

분을 재개장했다.

jamin74@yna.co.kr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 폐쇄
개빈뉴섬주지사 "재개장 서두르지 않을 것"…디즈니 '수용 불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

호 특파원 =  세계 최대 전자상거

래 업체 아마존이 8일(현지시간)

배송용 전기승합차를 공개했다

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이 전기승합차는 아마존이 전

기차 스타트업 '리비안 오토모티

브'와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2022

년부터 실전에 투입돼 도로를 운

행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전기승합차는

아마존이 투자한 3개 모델 중 하

나로, 최첨단 센서 감지 장치와

고속도로 어시스트 기술, 360도

전방위 시야를 제공하는 외부 카

메라 등의 안전 기능을 갖췄다.

또 아마존의 인공지능(AI) 비

서 '알렉사'도 탑재했다.'

아마존은 이르면 2022년 전 세

계에 배송용 전기승합차 1만대를

투입하고 2030년까지는 10만대

규모의 전기승합차를 배치할 예

정이다.

아마존은 지난해 9월 회사의

장기 기후변화 대응 비전인 '기후

서약'을 발표하며 그 한 갈래로

리비안으로부터 전기승합차 10

만대를 구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

다.

아마존은 기후 서약에서 2030

년까지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

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는

탄소 중립(배출한 양만큼의 이산

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

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

드는 것)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

다.

아마존은 올해 8월 독일 완성

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에 전기

승합차 1천800여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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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축출 중단 법안 만료에 대비하기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COVID-19 의 고통분담의 일

원으로 Massachusetts 주의회는

주내의 모든 건물주(landlord)

들에 대해 강제축출과 관련된 모

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는 법안

(Moratorium on Evictions)을 통

과시켰고 베이커 주행정부는 현

재 이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  퇴거중단 조치는 거주 목적

과 상업 목적의 임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축출중단 조치는 오

는 10월17일로 만료됩니다. 아직

이번 팬데믹에 대한 뚜렷한 해결

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조치의 연장을 고려하겠지만 주

내 건물주들로 부터의 엄청난 압

박도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미 몇몇 건물주들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

니다.

이번 초치가 연장되면 좋겠지

만 계획대로 오는 10월17일에 만

료가 된다면 곧 많은 강제축출

절차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

다. Massachusetts 는 친세입자

(거주목적) 주이기 때문에 이번

팬데믹이 어느 정도 퇴거절차에

영향을 주겠지만 상업 목적의 임

차인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

야 할 것입니다.

렌트비 미납금(Back Rent)

먼저, 이번 강제축출 중단은 말

그대로 축출에 대한 중단입니다.

밀린 월세에 대한 변제는 아닙니

다. 따라서, 이유야 어찌됐든 지

금까지 내지 못한 월세는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됩니다. 이를 렌트

비 미납금(back rent)이라 합니

다.  이 back rent 는 자진 퇴거든

강제 퇴거든 퇴거가 된다해도 소

멸하지 않습니다. 계속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Back rent 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건물주와 소통

과 협상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

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심

지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도) 이러한 소통과 협상을 달가

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물

주 입장에서는 한푼도 빼지 않고

받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back rent 를 완전히 변제해주는

건물주는 드뭅니다. 따라서, 계

속해서 건물주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완전변제 보

다는 부분적 변제 또는 지불시기

를 계속 연장하는 쪽이 건물주를

설득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러한 협상도 세입자의 지불능

력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예

를들면, bank rent 의 변제를 해

주는 대신 임대차 기간을 몇년

더 연장을 조건으로 내거는 건물

주들이 있습니다. 당장 빚을 변

제해주니 좋긴 하지만 섣불리 여

기에 동의했다간 빚을 더 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축출조치

월세를 내지 못한 이유로 시작

되는 강제축출조치는 이번과 같

은 중단 조치 말고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월세를

안 낸것 자체가 계약위반이기 때

문입니다. 

하지만 강제축출조치는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지켜야만 유

효합니다. 예를들면, 건물주는

축출을 위해 세입자에게 적어도

30일의 준비기간을 줘야 하며 이

를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축출

이 요청되고 30일이내에 퇴거하

라나 30일안에 퇴거하지 않으면

축출조치를 시작하겠다는 통지

서가 제대로 세입자에게 전달되

지 않으면 또다른 30일이 주어집

니다. 

건물주는 축출이 되도 세입자

의 back rent 에 대한 책임을 물

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현재 지불능력이 없다면 세입자

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에 대한

압류를 시도할 것입니다. 압류는

현재 세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

물주의 건물내 재산 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도 가능합니다. (임대

차 계약을 개인이름으로 한 경우

나 co-sign 을 개인이름으로 한

경우) 또한, 대부분의 임대차 계

약은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가

지고 나길 수 있는 재산과 남겨

놔야 할 재산들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축출 조치에 대한 통지

를 받으시면 이러한 재산들을 보

호할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축출조

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밀린 월세, 건물에 대한 피해 여

부 등 금전적 책임도 결정합니다

. 

설사 축출이 확정되도 이러한

책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즉, 정확하게 밀린 월세

가 얼마인 지, 건물에 피해를 준

것이 어떤 것들인지 잘 확인하셔

야 합니다. 실제로 고의든 실수

든 낸 월세도 안낸 것으로 법원

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의 요구가 정확한

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파산 (Bankrupt)

흔히 ‘파산’ 이란 단어는 모

든 것이 끝났다는 의미가 강하지

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 입니다

. 즉,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파

산은 파산 신청자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서 신청자가 새롭게 경제

활동을 시작하게 해주는 제도입

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가장 싫어하

는 것 중 하나가 세입자의 파산

입니다. Back rent 를 나중에라

도 받아낼 수 없고 압류 또한 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때에 따라선 건물

주와의 협상에서 파산신청이 좋

은 협상도구로 쓰일 때도 있습니

다.

하지만, 파산신청을 협상도구

로 쓰는 경우는 먼저 본인의 파

산신청 가능성을 확인하고 하셔

야 합니다. 파산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격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

서, 섣불리 파산을 협상도구로

썼다가 오히려 건물주와 관계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모두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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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The Boston Korea2020년 10월 9일 금요일 이슈로 보는 본국뉴스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주요 대학병원장이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국가고시 응시 문제

를 해결하고자 대국민 사과에 나섰

다.

그러나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정부 역시 국민의 공감대가 형

성되지 않는 한 재응시 기회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 주요 대학병원장 고개 숙여…

"선배들을 질책해달라"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8

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

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

에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문제로 국

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고 밝힌 뒤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는 김 의료원장과 김연

수 서울대학교병원장(국립대학병

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

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

원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회

장)이 함께했다.

그는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며 의대생들이 국시를 재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료원장은 "코로나19 팬더믹

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

점에서 당장 2천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공백"이라며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또 선배로서 지

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코로나 방역

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

고 있다"며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6년 이상 학업에 전념하고

잘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

서 태어나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

록 국가고시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를 간절히 바란다"며 "국시가 정상

화되면 이번 의대생들은 이전과 다

른,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사로

의료원장들 '대리사과'에도…시험보는 의대생 정작 '묵묵부답'
본과 4학년생들 "국시 응시하겠다" 의사표현 후 사과·양해 없어

태어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렇게 발표한 이후 별다

른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았다.

◇ "의대생들은 죄가 없다" vs "국

민 공감과 동의 선행돼야"

병원장 4명은 발표 직후 전현희

권익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

대생의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를 논

의했다.

김 의료원장은 간담회 시작 전 모

두발언에서 "코로나19 팬더믹 중 의

료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학생들이) 인생

에서 가장 중요한 국시 기회를 완전

히 차버리게 된 건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닌 2천700명 의사가 배출

되지 못하는 국가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인

만큼 국민들이 아무리 괘씸하게 보

셨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병원장들은

몇백번 큰절이라도 하라면 하겠다.

의대생들은 죄가 없으므로 선배들

을 채찍질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이 장기간 영

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료원장은 "의료공백 문제는

단순히 올해에 그치지 않고 5년 이

상 우리 의료시스템의 위기로 작용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이 문제

는 국민 공감과 동의가 선행돼야 한

다"며 "오늘 병원장들의 뜻깊은 행

보가 국민 공감을 끌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 권

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의료계는 연일 권익위를 찾

아 의대생 국시 재응시 허용을 촉구

하고 있으나 권익위는 국민의 공감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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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 -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한미예술협회장)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하모니아보스톤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신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태
사라 제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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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류시인 에밀리 딬킨슨은 “내가 있

음으로하여 나와 내 주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었다” 라고

말했다.  미국의 교육자 호레스 맨 도 “인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인생을 마금하는 것은 수치

스러운 일이라”  하였다. 그러면 80을 바라보

는 나의 인생은 어떻게  결산할 수 있을가 점검

해보려고 한다. 

내 인생의 처음 20년은 세계 제 2차대전과 한

국 동란, 그리고  두 차례의 혁명을 겪으며 한국

에서 초등, 중고등, 그리고 대학을 마쳤다. 이후

, 미국에 와서 석, 박사를 마치고 수년의 연수끝

에  1979년 보스톤 의대에 미생물학 조교수로 부

임하게 되었다. 당시 보스톤 의대에 재직중인

교수진과 직원 2,000명중에 동양인 교수는 오직

나 하나 뿐이었다.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는

더 더구나 꿈도 꾸지 못할 귀한 기회였다. 이렇

게  어렵게 얻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재직 16년

을 통하여 나는 별로 신통한 연구결과를 출산하

지  못했다내가 별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하여

는 여러가지의 변명이 있었다.  우선 내가 하고

있었던 단백질 화학이 어려운 학문인 것이 주된

연유였고  그 외에도 내 개인의 감정적인 상처

로 인하여 나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것

같다. 내가 교수로 임명된지 얼마 않돼서 나의

동생이 말기 유방암에 걸렸을때 “ 우리 언니가

암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나를 구해 줄거야”

하던 그의 소원을 들으며 내가, 아니 우리 모든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를 절감하게 했다

.  그러나 암 치료에 혁신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

도 많이 있다.  내가  캘리호니아에서 연수를 마

칠때  내 책상을 물려준 나의 동료 제임스 피. 앨

리슨 (James P. Allison)박사는 암을 치료하는

항체를 개발하여 2018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여

했다. 물론 이런 치료법이 없었을 때 암에 걸린

나의 동생은  아직  젊은  나이 (36세)에 사망했

다.  그외에도 내가 아직  대학원에 있을때  나의

첫 사랑을 잃어버린 고독감까지 더하여 나는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  더구나 내가 속해있

던  미생물 학과는 교수진이 모두 유태인이었음

으로 나는  유색인종,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차

별외에도 이방인의 차별까지 감수해야했다. 피

눈물나는 아픔이었다. 결과는 내가 드디어 학계

를 떠나 기업에 종사하게 된것이었다. 내가 일

하던 회사는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회사이었는

데 입사후, 나는 여러개의 암 진단 시약을 개발

한후 심근경색 진단시약을 개발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내 일생을 암연구에 바치겠다던 내가

암연구에서는 아무런 특유한 공헌을 하지 못했

는데 심장병에 대하여 공헌할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역설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이

과제는 단백질 화학을 전공하고  면역학을 연수

받은  나의 배경에  적격인 과제였다. 심근경색

으로 인하여 괴사된 조직을 검출하는 이 시약은

미국인들에게는 의 제1의  사망 원인인 심장병

을 진단하는데 획기적인 혁신을 가져왔다고 한

다. 시판된지 22년이 된 이 진단시약 (c-Tro-

ponin-I test)은 지금은 전 세계에 보급되어 미

국에서만도 약 $1 billion (1조원) 이 넘는 이득

을 내고 있다고하며, 이로 인하여 심장병으로

인하여 사망하는 비율이  지난 50년동안에  73%

나 감소했다고 한다. 물론, 미국인의 식생활과

생활방식의 변화, 그리고 그 동안에 발달된 의

학의 기술이 그 바침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을 확인 할수 있는 시약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한 유익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불

란서의 생물학자  루이 파스틀 이 “기회는 준

비된 사람에게 찾아온다” 고 하였던 말이 확증

이 된 것이었다. 이러한 나와 내 팀들의 공헌에

도 불구하고 이 시약을 쓰고 있는 회사는 그 높

은 수익을 조금이라도 나와 내 동료들에게  나

누어 주기는 커녕, 내 공적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다. 이런것을 보면 개인의 능력을

착취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는, 자본주의  미국

대 기업의  망덕을  잘 엿 볼수 있다. 시베리아에

유배되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쏘련의 작가 알

랙산더 쏠제니첸 이  미국의 이런 자본주의 사

회에 실망하여 다시 쏘련으로 돌아갔던 일을 이

해하게 된다.

다행이라고 할가, 나는 과거의 교직 생활중,

나의 남편이 된  하바드 치과 대학의 석좌교수

Dr. Gerald Shklar 박사를 만나게 되었다. 불협

화음적인 내 부모님들의 불행한 결혼을 보고 자

란 나는, 내 이상에 맞는 남자가 없으면  혼자서

암 연구를 하다 죽겠다고 독신 생활을  고집한

지 30년만에 만난 사람이었다. 그는  오랜동안

외롭게 살아왔던 나를 잘 이해하고 모든 어려움

에서 나의 편이 되어주었으며  때로는 내가 해

낸 일을 부러워하기까지 하였으며 그는 내가 당

신의 꿈을 이루어 주었다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

이었다.었다. 그러나 그는 구강병리학의 개척자

이고  또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었으며

50년의 학계 생활을 통하여 수천명의 치과의사

와 학자를 길러낸 교육자였다. 그는 또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로써 그의 50년 동안 교육생활을

통하여 한번도 음성을 높힌일이 없었다고 한다

. 유달리 다양한 취미를 가졌던 나의 남편은 그

의 일생을 통하여 350편의 논문과  5권의 치의학

교과서, 그리고 2권의 치의학 역사책을 출판했

다.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는 오케스트라와

훌륱합연도 하였고 심포니까지 작곡한 음악가

이기도 하였다.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훌륭

한 인물이었고  과연 그는 하늘이 나에게 보낸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날때 흘린

한 줄기의 눈물은 이제 내 속에 슬픔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그가  주고간 금강석 반지는 오늘

도 영롱한 빛으로 상한 나의 가슴을 환히 밝혀

주고 있다. 그는 비록 멀리 떠나갔으나,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모교, 그리고 나의 조국이

있다는 것이  이제와서 다시 홀로 가게된 외로

운 나의 여생에  많은 위로를 안겨준다. 내 남편

이 남겨준  풍성한 유물로 인하여 내가 지난 5년

동안 나의 모교에 가서 의학역사를 강의 할 계

기도 된 것이다.  남편의 장서중 희귀도서 약

3,000 권은 이미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었

고 나와 내 남편의 금 메달도 모교의 역사관에

전시되어있다.  나는 대학 졸업시에 서울대 총

장상을 받았고 내 남편은 2015년에 남편이 작고

하기  직 전에  미국 치과학회로부터   전생에 이

룬  공로상( Lifetime Achievement award) 을

수여받았다. 남편이 작고하신지 올해  5년이 지

났어도  아직도 나는 그의 유산을 정리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1,2년은 더 걸려야 대강 끝낼수

있을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나는 내가 묻힐 산

소와  나의 납골함, 그리고 유언장까지 마련했

으니 이제는 죽는 일만 남아 있는 셈이다.  

나는 또 우연한 기회에 내가 다니는 미국 교

회 ( Park Street Church)에서  우리 교회의 200

년 역사를 기념하는 Bicentennial quilt를 제작

할 기회가 있었다. 남편이 은퇴한후에는  나도

일찍이 은퇴하여 우리 교회에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를 가르치고 있을때였다.  우

리 교회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역사적인 교회로

써 부활절에 는 약 3,000명의 신도가 출석하고

등록된 교인만도 1500명이나 되는 꽤 큰 교회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quilt를 제작하는데

솔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이 quilt의 도

안이 2년이 넘도록 목사님 방에  방치되어 있었

다.  내가 이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나의 학

생중 일본인 11명, 중국인 교수한명, 그리고 또

한명의 한국인 학생들과 더불어 10주간에 걸쳐

제작한  Park Street Church Bicentennial Quilt

는 지금  우리 교회 Welcome Center 에 전시되

어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이  교회의 자랑스러운 200년 역사를 과시하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90년은 더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지난 70여년의 인생을 돌아보면 나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의 삶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기

쁨도 슬픔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이런것을 보고 영국의 시인  빠이론경이  인생

은 기쁨과  슬픔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

다고 했던 모양이다. 내돈 $50을 들고 미국 생활

을 시작했던 가난한 23세의 한국 소녀가 이제 80

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으니 내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실은 인생열차도 오잖아 종착역

에 도착할 것이다.

부치는 말 : 나는 2003년에 내 일생을 그린 영

어 자서전 “An American Odyssey”를 출판

했고 2004년에는 한국어로 된 자서전 “무지개

를 따라서”를  출판하였다. 2019년 6월에는 ‘

자랑스러운 약대인’  상, 그리고 같은해 9월에

는 ‘서울대 발전 공로상’을 수상한바 있다. 

오세경  
전직 보스톤 의대교수 어느 여름날의 명상 (2)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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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10월 11일 - 10월 17일 

●운수: 지레 겁먹고 몸을 사리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면 할

수록 좋은 기회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금전: 기대했던 것만큼

의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세요. ●애정: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은 속이지 못하니 이제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스스

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3, 16일 길일. 12, 15일 주의.

쥐띠 |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운수: 미리 메모를 해놓고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바

쁜 일정 속에서 중요한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

금전: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에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

다가는 손해 보기 쉽습니다. ●애정: 안 맞는 구두를 신으면 발에 상처가 나는 것

처럼 안 맞는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면 상처를 입게 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1, 17일 길일. 12, 16일 주의.

소띠 |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운수: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금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직관에 따라가 보세요.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합쳐집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공감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1, 14일 길일. 12, 15일 주의.

토끼띠 |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운수: 밝고 환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내 주위를 맴돌고 있

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 그냥 받은 것이 있

으면 갚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먼저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

다. ●애정: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상대가 사랑한

다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순조롭게 진전될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5, 16일 길일. 11, 17일 주의.

범띠 | 긍정적인 에너지가

● 운수: 거대한 폭풍우도 시간이 지나면 그치고 날씨가 맑

아지듯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도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

금전: 돈을 쓰기 전에 한번 만 더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과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애정: 같이 살면서 항상 좋은 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상

처주고 상처도 받으면서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14, 15일 길일. 11, 13일 주의.

용띠 | 한번 만 더 생각해야

● 운수: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견주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

지 마세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하다는 생각

이 들 것입니다. ● 금전: 가급적이면 변화를 주지 말고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 올 것입니다. ● 애정: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겉으로 좋게 보여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3, 17일 길일. 11, 14일 주의.

뱀띠 | 머지않아 좋은 기회가

● 운수: 지금 찾아온 기회를 꼭 잡아야 합니다. 이 순간이 지

나면 한동안은 다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아

낌없이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지금은 돈은 나가지만 인심을 얻으면 나중에 더 큰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 애정: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표현하지 마

세요. 배려하는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4, 17일 길일. 12, 15일 주의.

말띠 | 아낌없이 먼저 베풀어야

●운수: 내가 아는 것이 사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실수하

지 않습니다. ●금전: 현실에 맞는 지출만 해야 합니다. 기분대로 쓰다가는 큰돈이

빠져나갑니다. ●애정: 가까운 곳에 두고도 쉽게 찾지 못해서 헤맬 수 있습니다. 본

시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 주위를 잘 살펴보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1, 15일 길일. 12, 13일 주의.

양띠 | 등잔 밑이 어두운 것이니   

●운수: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아래 사람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가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금전: 급하

게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쌓아가야 합니다. 속도를 줄일수록 중요한 것이 보

이고 결국 자신에게 득이 됩니다. ●애정: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

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3, 17일 길일. 12, 15일 주의.

닭띠 | 누구라도 귀하게 대해야

●운수: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에 노를

저어야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금전: 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 재물이 늘어나는 운세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도 좋은 기회가 들어

올 것입니다. ●애정: 내 발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줍니다. 느낌이 오거나 끌리

는 대로 간 곳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행운이 따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

원숭이띠 | 곳간에 곡식이 가득 쌓이듯이

● 운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상관없이 물갈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 금전: 당장의 이득

보다는 믿음을 주는데 신경 써야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 쌓인 신뢰는 언젠가는 빛

이 나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 애정: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과거부터 정리하세요

. 헌 가구를 다 빼내고 방을 비워두어야 새로운 가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4, 15일 길일. 13, 16일 주의.

개띠 |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 운수: 여러 사람의 말을 듣다보면 더 헷갈리게 됩니다. 흔

들리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밀고나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당

장은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조금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 이

치가 언젠가는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 애정: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다를 뿐이라고 생각하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3, 15일 길일. 14, 17일 주의.

돼지띠 | 다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문화/칼럼

이제 가을이고 Pandemic 도 7개월째다.

모든 비즈니스는 다 클로징 되었었고 사

람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많

은 지원을 하고 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 가지도 않는데 나라

에서 지원금은 누가 내는가?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맥거야 할것이

다.

지난 7개월동안 부동산은 다시 절정을 이

루며 최고에 집값으로 올랐다.

집이 하나가 나오면 오퍼 7 - 8 개는 기본

이다.

그럼 왜 이럴까?

아직까지도 낮은 이자율이 아주 큰 몫을

하고 있다.

집을 싸게 사는것 보다 이자율을 낮게 얻

는게 계산상 더 이익이 된다.

3월부터 자택 근무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다.

말이 자택 근무지 집에 한두달 있어 보면

지겹다.

살던 집도 작아 보이고 특히 식구들이 많

은 집은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rental market은 호

황이고 경제가 엉망인 이때 stock market보

다 부동산에 튜자들을 하시는게 현실이다.

한 집이 나왔을 때 오퍼가 7 -8 개 기본으

로 들어 가면 집을 살 수 있는 이는 한사람

그럼 7명의 바이어들이 남는다.

어느분이 나에게 물으신다.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7명에 바이어도 집을 사려고 오퍼를 했을

것이다.

이들은 내년에도 사려고 할것이다.

지금부터는 그럼 이 상황에서 집을 사려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 보자

현실상 가격은 현재 나온 가격에 10% 올

려야 살수 있다.

내가 말하는 집들은 현 시세에 맞게 나온

집들을 말한다.

Seller 가 보는건 물론 가격이 첫번째 그

다음은 아무 contingency가 없는 오퍼다.

집을 사려면 두가지 contingency가 있다.

Inspection 그리고 모게지다.

Inspection에 대해서는 바이어 에이젼트

와 잘 의논해서 빼시면 되고 100% cash가 없

는데 어떻게 mortgage contingency를 빼랴

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다.

경험이 많고 좋은 은행이나 랜더에서 일

하는 모게지 하시는분이 필요하다.

미리 서류를 넘기고 의논해서 mortgage

contingency를 빼라.

이게 현실적으로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

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경제는 난리인데 왜 이리 집이 잘 팔릴까요?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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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걸그

룹 블랙핑크가 유튜브에서 구독자 5천

만 명을 돌파하며 세계 가수 가운데 유

튜브 구독자를 가장 많이 거느린 팝스

타 저스틴 비버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

면 블랙핑크의 유튜브 구독자는 전날 5

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대중음악 아티스트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블랙핑크보다

유튜브 구독자가 많은 가수는 캐나다

출신 팝스타 저스틴 비버(5천740만 명)

뿐이다.

2016년 8월 데뷔한 블랙핑크는 약 4년

만에 유튜브 구독자 5천만 명 고지를 밟

게 됐다. 비버가 2009년 데뷔한 지 10년

만에 유튜브 5천만 구독자를 보유하게

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빠르게 유튜브 구

독자를 늘리며 아리아나 그란데, 에미

넘, 에드 시런, DJ 마시멜로를 차례로

추월했다.

YG는 블랙핑크가 신곡을 발표할 때

마다 수백만 명의 새 유튜브 구독자가

유입됐다며 "최근 3개월 사이 1천만 명

이 늘었다"고 말했다.

블랙핑크는 앞서 싱글 '하우 유 라이

크 댓', '아이스크림'을 내놨고 지난 2일

에는 첫 번째 정규앨범인 '디 앨범'을 발

매했다.

'디 앨범' 타이틀곡 '러브식 걸즈

'(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는 공개

된 지 75시간 만인 5일 오후 4시 20분께

유튜브 조회 수 1억 건을 넘어섰다.

역대 블랙핑크 곡 가운데서는 '하우

유 라이크 댓', '아이스크림', '킬 디스 러

브'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르게 1억 뷰에

도달했다.

선주문 수량만 100만장을 돌파한 정

규 1집 '디 앨범'의 빌보드 성적에도 기

대가 모인다.

'디 앨범'은 음원 공개 직후 미국을 비

롯한 총 57개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

에 올랐고, '러브식 걸즈'는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 '

글로벌 50' 차트에서 3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5천만명 돌파
'러브식 걸즈'도 1억뷰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히트곡 메이커이자 JYP엔터테인

먼트 대표 프로듀서인 박진영이

미발표 자작곡을 부를 가수를 찾

는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박진영은 지난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진영 하드 대방출'

이라는 이름으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하드 대방출'은 말 그대

로 박진영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에 담긴 곡을 JYP 소속 가수가 아

닌 다른 가수나 일반인에게 선물

하는 프로젝트다.

박진영은 "보통 저나 소속 가수

를 생각하고 곡을 쓰는데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곡이 써질 때가 있

다"며 "하드 드라이브에 쌓여가는

이 노래들의 주인을 JYP 밖에서

찾아보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

다.

rambo@yna.co.kr

12/6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6/19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박진영 "제가 쓴 곡 부를 분 찾아요"…노래 주인 찾기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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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면을 통해 밝힌적이 있다.

꽃비(雨)란 말을 좋아한다고 말이

다. 그런데 어디 꽃비 뿐이랴. 꽃이

들어간 말은 모두 예쁘다. 게다가

꽃은 향기를 뿜어낸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성과 생장

과 소멸의 과정은 같다. 하지만 식

물은 씨앗이 싹이 터서 잎과 줄기

가 자란다. 이어 꽃이 피어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을 남긴다. 세대를

잇기 위함이다. 과정은 경이로운

데, 꽃이 피고 지는 건 처연하며 장

렬하기도 하다. 

꽃샘(시샘)이란 말은 차갑다만

매섭게 아름답다. 또한 꽃가마도

있을 것이요, 꽃구름도 있다. 꽃길,

꽃방석이고, 꽃사슴도 있나니. 꽃

게도 있고, 꽃등심도 있다. 한국어

는 분명 꽃을 무척 사랑하는 언어

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등심에도

예쁜 이름을 줬으니 말이다. 꽃내

음이요, 꽃그늘인데, 꽃에 무얼 붙

여도 향기로운 거다. 

꽃이라고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법은 없다. 꽃으로도 그늘이 진다

는 말인데, 목월의 목련꽃 그늘은

향내가 난다.  한편 구상 시인도 꽃

을 찾았고, 꽃자리에 앉았다. 그의

시 한편이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앉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구상, 꽃자리)

한국에서 꽃자리는 낮지 않은

자리 일게다. 고대 중국 어느 시인

이 읊조렸다. 꽃밭에서 말을 타니,

말굽에서 향기가 난다. 꽃밭에서

말을 탈 정도면 꽃자리에 앉아 있

음에 틀림 없다. 하지만 말투는 짖

꿎고, 취미치고는 악취미 이다. 말

굽에 움푹패인 꽃밭은 보기에도

심히 흉할 테니 말이다. 심지어 앉

았던 꽃밭자리에도 자국은 남을

텐데, 꽃은 여지없이 뭉개질 게다.

바라건대, 부디 꽃밭에서 말은 타

지 마시라. 꽃이 망가진다. 꽃자리

는 꽃자리인데, 말타는 꽃밭은 아

니다.

꽃은 봄에 핀다. 뜬금없이 가을

에 꽃이야기를 꺼냈다. 가을은 꽃

이 되었던 씨가 새로운 열매를 맺

는 계절이다. 미국에선 곧 선거가

있다. 한 살이가 끝났다는 말인데,

이번엔 다른 씨앗을 뿌릴 건가. 그

씨앗이 무슨 꽃을 피울 것인가. 가

을엔 국화를 봐야 그럴듯 하다.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

였느니라 (누가 12:27)

한담객설閑談客說: 

꽃자리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제마스크 팀'이 함께 모여 감사한 시간을...

761회 

지난 일요일(10/04/20) 오후에 뉴햄프셔 훅

셋에 위치한 한미청소년프로그램(KAYP 대

표/진태원) 장소인 가을 숲으로 뒤덮인 곳에

서 'UMW 수제마스크 팀' 감사 모임을 가졌

다 . 연 합 감 리 교 회  여 선 교 회 (United

Methodist Women 회장/김지영)에서 코로나

19를 시작으로 3월부터 '수제마스크' 도네이

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연합감리교회 여

선교회 회원들 중심으로 12명 정도 팀이 구성

되었다. 그렇게 시작해 8월까지 6개월 간의 열

심과 열정과 감사로 열악한 환경의 주변 주민

들과 해외 과테말라, 하이티에까지 '수제마스

크' 도네이션이 사랑의 띠에 묶여 전달이 되

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

다. 

Covid-19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당황스러

운 시작이 아니었던가. 지금도 여전히 풀지 못

한 숙제로 남아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

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생

각을 해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

해 손발이 묶인 형상이지 않은가 말이다. 죽

어서만 천당.지옥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새삼

느낀 것이다. 멀리에 있는 가족은 그렇다 하

더라도 가까이에 사는 사랑하는 내 가족을 눈

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고 따뜻한 포옹마저 못

하는 것이 안탑깝고, 내 가까운 친인척을 잃

고도 문상마저 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이 현

실이 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

면 끝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음을 알

고 살지만, 아직도 무엇인가 확실치 않은 코

비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디

고 이겨내며 살아야 할지 미지수이다. 그저 각

자가 서로를 위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청결

과 거리 두기를 잘 지키며 모두에게 희소식으

로 다가올 백신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다른 방

법이 없지 않은가. 다만, 새 학년 새 학기를 준

비하며 설렘과 반가움으로 가득했을 아이들

에게 무거운 숙제 거리만 등에 짊어진 가방에

가득 담아준 것 같아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만

가득하다.

졸업을 하고도 친구들과 마음껏 서로에게

축하의 시간을 만끽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며칠 전 친한 친구

의 막내아들이 대학 졸업을 했는데, 특별히 졸

업 사진이 없어서 가족들과 함께 집 앞, 뒤 뜰

에서 졸업 촬영을 한 것을 내게 보여준다. 그

사진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아파져 왔다. 나

도 그런데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많이 서

운하고 섭섭할까 말이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

금은 힘들고 버겁더라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

어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을 때 더욱더 단

단하고 튼실한 삶의 디딤돌이 되길 기도한다.

지난 것들은 모두가 추억이 된다는 말이 있

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내면

정말 추억이 될 수 있을까. 그래 우리는 늘 모

두가 경험하지 못한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며

선택하며 순간을 살아간다. 지금의 이 시간마

저도 무엇이 나와 내 가족과 친구들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 그저 우리는 각자 맡겨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결국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

정이며 나의 삶인 까닭이다. 어쩌면 나만이 겪

는 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나

? 아니면! 그렇다, 모두가 함께 이겨내고 견뎌

내야 할 우리 모두의 삶의 과제인 것이다.

코비드-19로 온 세상이 시끄러울 때 2020년

3월을 가만히 생각하면 '수제마스크' 만들기

를 시작으로 6개월여 동안을 바쁘고 보람되

게 보냈다. 남들은 집 안에 있어 우울하다고

느낄 때 우울을 느낄 틈이 없었다. UMW 외

에도 다른 한인 협의회에서도 '수제마스크' 프

로젝트가 시작되어 그곳에도 담당을 맡게되

어 더욱더 바쁜 생활을 했다. 남편과 아들도

곁에서 응원과 박수로 후원을 아끼지 않아 힘

과 용기가 되어 감사했다. 우리는 결국 혼자

가 아님을 다시 또 깨닫는 시간이었다. 네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는 우리

말이다.

이렇듯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수제마스

크 팀'이 함께 모여 이야기보따리를 하나둘씩

풀어내며 감사한 시간을 가졌다. 뉴잉글랜드

의 멋지고 아름다운 숲속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UMW 김지영 회장과 부군 되시는 한미

청소년프로그램(KAYP) 대표 진태원 회장

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함께 모인 이들이 음

식과 다과를 한가지씩 준비를 하여 맛나고 풍

성한 감사의 모임이 되었다. 붉게 물든 단풍

나뭇가지 사이 노을이 서녘으로 누울 때 쯤 함

께 모인 자리 가운데 모닥불이 슬슬 오르기 시

작했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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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뇌의 노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

우 단백질이 뇌 속에 침작해 치매를 유발한

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가장 확실한 진

단 방법은 뇌척수액검사 와 아밀로이드 양

전자 단층촬영(PET)이 있다. 하지만 이들

검사는 침습성과 높은 검사 비용으로 인해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치매 조기 진단의

걸림돌이 됐다. 

최근 혈액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조

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임상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와 연구팀(분당서울대병원 신

경과 김상윤 교수, 가천대학교 바이오나노

학과 안성수 교수, ㈜피플바이오)은 ‘알츠

하이머병의 바이오마커로서 혈장의 아밀

로이드-베타 올리고머화:블라인드 검사 연

구(Blood Amyloid-β Oligomerization as

a Biomarker of Alzheimer’s Disease:A

Blinded Validation Study)’를 발표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쳐 있는 것을 멀티

머 혹은 올리고머라고 하는데, 베타 아밀로

이드의 올리고 머를 측정하는 것이 알츠하

이머병을 예측하거나 예후를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윤영철 교수 연구팀은 혈액 속에 있는 아

밀로이드의 뭉치는 성질을 이용하여 알츠

하이머병 환자 52명과 정상인 52명의 혈액

에서 ‘아밀로이드-베타 올리고머화 정도

’를 검사하였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베타 아밀

로이드 올리고머화 정도값은 1.43ng/ml이

고, 정상인은 0.45ng/ml로 알츠하이머병 환

자의 값이 정상인에 비해 높았다. 더욱이 임

상치매척도(CDR)에서 증세가 경미한 초

기 단계에서도 수치가 각각 1.46ng/ml,

1.53ng/ml을 나타내어 정상인(0.45ng/ml)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베타 아밀

로이드 올리고머화 진단법이 알츠하이머

병을 예측하는 민감도는 100%였으며, 특이

도는 92%의 높은 결과값을 확인했다. 또한

양성인 경우 아밀로이드 펫 (amyloid PET)

검사에서도 높은 양성률을 보여, 베타 아밀

로이드 올리고머화 진단법이 임상적 판단

에 따라 치매환자 진료 시 치매선별검사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병원 신경과

윤영철 교수는 “이번 연구에 사용된 베타

아밀로이드 올리고머화 진단법을 기반으

로 한 진단키트를 올해 안에 국내 상용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치매 진단뿐 아니라

병의 경과를 반영하는 모니터링(monitor-

ing)의 바이오마커로서의 가치도 염두에 두

고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

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허가임상 연구로 임상시험수탁기관인 (

주)서울CRO가 주도하여 분당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논

문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SCI급 국제학술지

‘알 츠 하 이 머 병 저 널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JAD)’ 75권 2호에

게재됐다.

치매 인구는 2014년 61만 명에서 10년 만에

100만 명으로, 2041년에는 200만 명으로 증

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전망(치매

유병률 조사 2012)이다. 80세 이상 노인 인

구 4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게 되는 것이다.

그중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전체 치매 인구

의 50~8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치매의

원인이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는 다양

한 영역에서 인지 기능 장애를 보이는데,

서서히 증상이 진행하기 때문에 무증상 단

계에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

된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휴람의료네트워크 중

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퇴행성 뇌질

환 알츠하이머성 치매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퇴행성 뇌질환 알츠하이머성 치매” 및 그 밖
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
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
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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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세기에 기록된 춘추공조의 첫 부분을

인용하면,

[18세 춘추공은 우리 무열대왕이다. 얼굴이

백옥과 같고 온화한 말로 말을 잘했다. 커다란

뜻이 있었고 말이 적었으며 행동에는 법도가

있었다. 유신공이 위대한 인물로 여겨 군君으

로 받들었으나, 무열왕이 사양하여 부제가 되

었다. 유신공이 퇴위했으나 보종과 염장 양 공

이 있었기에 왕은 양보하여 기다렸다. 이에 이

르러 풍월주에 오르니 보령이 24살이었다. 유

신공의 누이인 문희文姬를 화군花君으로 삼

아 장자인 법민法敏을 낳았는데 곧 우리 문무

제文武帝이다.]

603년 김호림이 14세 풍월주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보종을 부제로 삼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만호태후의 명으로 15살의 나이로 화랑

에 입문한 김유신을 부제로 삼았다. 즉 화랑도

의 2인자인 부제의 자리를 미실의 아들인  보

종(아버지는 설원랑)에서 김유신으로 교체하

였다. 그리고 만호는 미실을 위로하기 위하여

미실의 손녀 영모(하종의 딸, 하종은 미실이

세종과 낳은 아들이다)와 김유신을 혼인시켰

다. 삼국사기의 기록만 보면 김유신이 환갑의

나이에 태종무열왕(김춘추)의 딸인 지소공주

와 결혼한 기록만 나오는데, 화랑세기를 통하

여 이미 김유신이 10대의 나이에 미실의 손녀

인 영모를 아내로 맞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5세 풍월주는 보종이 아닌 김유신

에게로 이어졌다. 이때 대원신통 계열의 낭도

들이 적지 않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태후 만호

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고 또한 김유신의 위용

을 감당할 낭도들이 없었다. 612년에 풍월주의

위位에 오른 김유신은 어린 김춘추를 부제로

삼았다. 김춘추는 602년생이니 당시 만 10세였

다. 

약 3년 후 16세 풍월주는 보종에게로 이어졌

다. 부제였던 김춘추가 어리기도 했지만 보종

을 따르던 대원신통계의 낭도들을 끌어안아

화랑의 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부제는 염장이 임명되었다. 보종이 약

6년간 풍월주를 역임하였고, 그 다음 17세 풍

월주는 염장에게로 이어지면서 염장도 약 6년

간 풍월주의 위에 있었다. 염장이 풍월주에 있

을 때는 김흠순이 부제가 되었다. 김흠순은 김

유신의 동생이다. 그리고 김춘추가 24세인

626,7년에 18세 풍월주로 취임하였다. 

문무왕 김법민이 626년에 태어났으니 당시

는 진평왕이 재위하고 있었고, 덕만(선덕여왕

)이 공주 시절이었다. 그리고 김춘추가 풍월주

에 오르기 이전 김유신의 계략으로 춘추는 유

신의 동생 문희를 만나 사랑을 하고 둘째 부인

으로 맞아드리는 장면이 화랑세기에서 이어

지고 있다. 화랑세기에는 김춘추에 관한 기록

이 비교적 짧다. “왕의 대업은 사책史冊에 있

어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는 김대문의

기록으로 봤을때 당시에 많은 기록물이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화랑세기에는 위의 인

용문과 같이 그의 외모와 성격, 의지 등과 이어

지는 내용은 김유신의 동생 문희와 결혼하게

되는 사연과 장소, 그리고 간략한 세계世系가

기록되어 있다.

김춘추는 문희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부인

이 있었다. 16세 풍월주를 역임한 보종의 장녀

보라가 김춘추의 첫 부인이었다. 

김춘춘의 첫 부인 보라의 기록은 삼국사기

에는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김춘추의 장녀 고

타소가 문희의 소생으로 게다가 김법민(문무

왕)의 동생으로 나오는데 화랑세기의 기록에

보면 고타소는 첫 부인 보라의 소생이고 법민

보다 먼저 태어났다(문무왕 김법민은 626년생

이다). 화랑세기의 기록이 설득력을 얻는데는

고타소의 죽음으로 봤을때 분명하다. 때는 642

년, 벼슬이 이찬(2등급)에 오른 김품석이 대야

성의 도독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고타소 역시

남편과 함께 대야성에서 살았다. 그때 백제의

장군 윤충이 1만의 군사를 이끌고 대야성을 침

공했다. 이에 부하 검일은 적군과 내통하고 창

고에 불을 지른 후 백제군에 항복했다. 그러자

민심은 흉흉해지고 군사들의 사기는 떨어졌

다. 부하 서천은 항복을 권유했고, 화랑 죽죽

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항복을 만류했다. 김품

석은 항복하면 살려준다는 말을 듣고 항복했

으나 속임수에 빠진걸 금방알고 처자를 죽이

고 자살했다. 그러자 화랑 죽죽은 남은 병사들

을 모아 성문을 닫고 대항했지만 결국 대야성

은 함락되었고 죽죽은 부하 용석과 함께 전사

하였다. 이 기록으로 봤을때 고타소가 법민의

동생이라면 당시 그녀의 나이가 아무리 많아

야 15세이다. 15세에 결혼은 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미 자식(들)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

보다 화랑세기의 기록으로 보면 김춘추가 문

희와 사통하여 임신을 시켰놓고도 결혼을 망

설인 것은 이미 부인 보라가 있었고, 게다가 당

시 가장 미인 중의 한명이었다는 보라를 닮은

딸 고타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춘추가 602

년생이기에 아마도 고타소는 623년경에 출생

한 것으로 추측해본다. 검일은 왜 품석을 배반

했을까? 그는 사랑하는 부인을 품석에게 빼앗

겼기에 이미 원한을 품고있다가 윤충이 쳐들

어오자 적과 내통했다. 검일은 함께 투항한 모

척과 함께 660년 백제 멸망 후 사비성에서 신

라군에 의해 처형되었다. 문무왕 김법민은 백

제의 태자 부여융에게 모욕을 주면서 누이 고

타소의 고혼孤魂을 달랬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 김 영 사 ), 한 국 사 데 이 터 베 이 스

(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8세 풍월주風月主 춘추공春秋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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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새해의 부푼 희망이 사라지기도 전에 세

계적인 질병(Pandemic)이 시작되었다. 고

국인 대구에서 코로나의 암울한 소식으로

마음을 졸이게 하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미

국에서도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2020

년을 시작하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

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코로나로 모든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고,

실업률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치솟고, 주식

시장은 대폭락하고, 경제는 대공황 이후 겪

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수

백만 환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수십만의

사람이 사망하고 있다. 그야말로 난리 중에

서 난리이다.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두

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주식

시장은 폭락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새해 들어서 주식시장(S&P 500)이 13번이

나 새로운 최고점을 달성하더니, 2월 말에

는 최고점인 3,386.15를 기록했다. 그리고 주

식시장은 역대 기록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32%나 대 폭락한 것이다. 이 시점에는 투자

자 대부분이 불안과 공포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러던 주식시장이 8월 18일

새로운 최고점 3,389.78을 다시 기록한 것이

다.

바다를 항해하던 한 투자자가 거센 풍랑

을 만나 배가 좌초된 후 어떤 무인도에서 7

개월 생활하고 가까스로 구조되었다. 사랑

하는 가족 품으로 다시 돌아온 투자자는 그

동안 투자했던 소중한 돈을 확인해 본다. 투

자자는 주식시장이 6% 상승한 것을 확인하

고 그동안 주식시장에 전혀 변동이 없었다

고 생각할 것이다.    

2018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시점에 주식시장이 20%나 폭락했다. 그 후

4개월 만에 다시 회복되었다. 원점으로 돌

아온 주식시장은 2019년 한 해는 31%로 놀

랍게 상승했다. 지구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혹은 주식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도 전

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우리는 지금 일

어나고 있는 일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지나

간 날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주식시장이 20% 하락하면 베어 마켓

(Bear Market)이라고 한다. 곰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날카로운 손으로 내려치기에 베

어 마캣이라고 하는 것이다. 1926과 2009년

사이 베어 마켓은 25번이 있었다. 길게는 400

일 그리고 짧은 기간은 62일이 지속하였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불마켓(Bull Mar-

ket)이다. 황소가 상대방을 아래에서 위로

뿔로 받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같은 기

간 불마켓은 26번이 있었다. 주식시장이 하

락했을 때는 평균으로 36%가 폭락했다. 그

러나 상승했을 때는 무려 112%나 급등한 것

이다.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

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가 있는 상황

이 되는 것이다.

일반 투자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급

작스럽게 폭락하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상

승하는 주식시장에 내 돈이 투자되어 있지

않은 것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억세게 운

(?)이 좋아서 폭락하기 전에 시장에서 팔고

나왔다고 해도 다시 들어가는 시점을 놓치

면 결국에는 더욱 큰 손실이라는 뜻이다. 주

식시장이 상승하는 폭은 하락하는 폭보다

항상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투자자는 그 이유

와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움

직일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고 신문과 방송 뉴스에 눈과

귀를 집중한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송 매

체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인가 결정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마음이 다급해진다. 그야

말로 떨어지는 칼을 손으로 잡는 절박하고

위험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무인도에

몇 개월 머물다가 돌아온 사람은 많은 투자

자가 경험한 마음의 고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전함, 중국과의 갈등,

대통령 선거, 급격하게 너무 올라간 주식시

장, 등을 생각하면 주식시장은 오르고 내림

을 반복할 것이다. 이럴 때마다 일어나는 마

음의 불안은 성공하는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투자자는 투자하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Risk)을 각각 인식해야 한다. 투자

종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

성을 인식하면 어떠한 주식시장 변화해도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

로 주식시장의 높은 수익을 꾸준히 받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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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의 왕국, 아마존>

스키타이 민족은 BC 10세기에서 BC 2세기

까지 중앙아시아와 흑해, 알타이에 이르는 광

대한 초원을 주름잡던 세계 유목민으로 이란

과 인도 아리안계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잘 알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은 이

들을 "스키타이"나 "사카"로 호칭해 왔는데

이말의 뜻은 아주 평범하게 활을 쏘는 사람

들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스키타이는 예전부터 너무나도 잔

인하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알려져 왔었다. 전

쟁 포로의 가죽으로 망토를 만들었고 포로의

두개골을 도금해서 술잔으로 사용했다고 하

는데, 역사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헤로도토스

가 스키타이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로 이

물건들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수급을 더 많이

달고 다니는 전사가 더 많은 존경을 받았다

고 한다. 이처럼 잔인했던 스키타이는 성경

에서도 언급된다.

예레미아서 6장 23절에 "그들은 잔인하고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

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항오를

벌이고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라 하시도다."

이처럼 잔인했던 스키타이족이 여인들로

만 이루어진 아마존과 맞닥드린 것은 이미 알

려진 사건이었다.

스키타이가 중앙 아시아를 떠나 서쪽으로

이동할때 흑해 부근에서 아마존이라는 여인

부족의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었다. 한바탕

싸움 끝에 스키타이가 승리했는데 그런데 이

상하게도 사살 당한 아마존의 시신에는 모두

바른쪽 가슴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희랍 말로 유방을 마조스(majos)라고 부

르는데 여기에 "a"를 붙여서 부르면 아마조

스(amajones)가 되어서 이말은 유방이 없는

여자라는 뜻이다. 

기원전 1세기때 시친리아 출신의 역사학

자 디오도로스(Diodonus Silulus)가 그의 저

서 역사 총서(Bibliotheca Historica)에 기록

하기를 아마존 여인들은 어린 시절에 오른쪽

가슴을 불에 지져 없애 버렸는데 그 이유는

여인국의 전사로 성장해서 활을 쏴야 하는데

오른쪽 가슴이 활을 쏘는데 방해가 되기 때

문에 없앤 것이라고 하였다.

로마 쥴리어스 시저와 삼두정치를 함께 한

폼페이우스(BC 105~48)를 따라 당시 종군했

던 테오파네스라는 작가가 아마존 족이 살고

있던 곳을 찾아본 기록이 있다.

아마존은 용감하고 말을 잘 탔는데 어렸을

때 모두 오른쪽 유방을 절제했다는 기록을 남

기고 있다.

아마존은 여자 전사들로만 편성된 부족이

기 때문에 자손을 남기기 위해 종종 이웃의

남성과 정을 통하여 아기를 낳았다. 사내가

때어나면 죽이거나 불구를 만들었고 오로지

여자 아이들만 길렀다. 봄이 되면 두달동안

남자들로만 이루어진 가르가리안(Gar-

garean)과 산으로 올라가 결합했다고 한다.

출산 후에는 여자아이는 엄마가 키우지만 사

내아이는 Gargarean에게 양도했다고 한다.

아마존은 스키타이와 함께 최초로 바지를

입기 시작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리스 그림에 보이는 아마존 여전사들이

바지를 입고 있다. 말타기에 편리하기 때문

에 바지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훗날에 흉노 사람들은 옷속으로 바람이 들

어가지 않도록 발목에 다님을 매게 되었다고

한다. 다님은 원래 흉노말이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고 한다.

터기 에베소에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정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의 으뜸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아마존이 건축했다고 전해져 왔다.

아르테미스 신은 아마존과 처녀들의 수호신

이었다.

로마의 역사학자 플리네우스의 의하면 이

신전은 BC 700년 경에 홍수로 완전히 파괴되

었고 세번째로 건립되었는데 지금은 잔해만

남아 있다고 한다.

아마조네스들은 초승달 모양의 방패를 들

고 다녔는데 그 이유는 아르테미스가 달의 신

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마존이 창을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창

이 남근을 상징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무

기는 활이 주무기였고 사가리스라고 부르는

양날 달린 도끼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용감하고 막강한

아르테미스 신은 남자와의 대결에서 항상 이

기고 또 잔인하기도 한 여신이었다. 또한 여

자의 처녀성과 순결에 흠집을 내는 남자를 가

차없이 처단하는 무서운 신으로 아마존의 숭

배를 받아왔다고 한다.

자신의 목욕ㅎ는 장면을 훔쳐본 테베의 왕

자 악타이온을 사슴으로 변신시켜 자신의 사

냥개로 하여금 물어 뜯어 죽게 하였다고 한

다.

고대의 역사학자 헤로도 토스(BC484~425)

에 의하면 스키타이와 아마존이 서로 만나보

니 강한 상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자식을 공유하게 되면 더 강한 전사가 될 것

을 확신하게 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스키타이와 아마존이 낳

은 후손들이 "사르마트"라는 민족으로 태어

나게 되었다. 사르마트 여인들은 남자들과

함께 사냥도 하고 전투도 함께 했는데 여자

들은 전투에서 적을 한명이상 죽이기 전까지

는 결혼을 할 수 없어서 노처녀로 살다가 죽

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도 사르마트 여인들은 아마존

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했다고

한다.

현재 중앙 아시아 곳곳에는 1000 여기가 넘

는 아마존과 스키타이 사람들의 유골이 발견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유골들이 전상을

입은 여성들의 유골이었다고 한다. 아마존과

스키타이가 함께 매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회에서는 신라금관과 닮은 사르마트

금관, 아마존과 일리아드, 트로이 유적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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